
입체감 극대화한 ‘관상장엄’ 목각탱   
목각탱의 전형을 보여주는 기준작 

후불탱화 중엔 대단히 인상적인 형식

이 있다. 나무로 조각한 목각탱이 그것

이다. 목각탱은 나무로 조각한 후불탱화

를 의미한다. 불화와 조각이 결합한 형

식으로 ‘탱화의 조각화’라 하겠다. 두꺼

운 나무 판재들에 밑그림을 그려서 투조

나 고부조, 환조로 조각한 후 조형에 금

박을 입혀 완성한다. ‘판탱’, ‘후불목

탱’이라고도 부르는 목각탱은 흔치 않

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의를 가진 현

존하는 목각탱은 10점 정도다. 그 중 국

보, 보물로 지정된 것은 여섯 점으로서 

다음 표와 같다. 

위 여섯 점의 목각탱은 동일한 장면

을 표현한다. 아미타여래의 극락회상 설

법 장면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여섯 점 목

각탱에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라

는 정식 명칭이 뒤따른다. 탱화의 조각화

라는 독특한 형식의 목각탱은 17세기 후

반에 영주, 상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에서 발생하고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목각탱은 불교장엄의 보편 양식은 아니

다. 제작시기와 지역성이 집중되는 경향

이 뚜렷하다. 지역 집중성은 제작기획자

와 조각승의 지역 유파와 밀접한 관련성

을 가진다. 희귀한 10점의 목각탱 중에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한국산사 목각탱의 시원이자 범본으로 

꼽힌다. 범본(範本)은 조형의 전형을 보

여주는 기준작을 말한다, 

부석사와 대승사 목각탱 소유권 분쟁 

대승사 목각탱은 현존하는 목각탱 중

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강희14년(1675

년)에 제작됐다. 목각탱 하부 나무틀과 

아미타불 뒷부분에 화기와 조성기가 남

아 있다. 화기는 붉은 바탕에 검은 묵서

로 기록해뒀다. 기록에 따르면 대승사 목

각탱은 1675년에 태백산 부석사에서 조

성했다. 증명비구는 종현 스님이었다. 부

석사 목각탱은 동치8년(1869년)에 문경 

대승사로 이안됐다. 화기에서 아쉬운 점

은 조각승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이

다. 화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대승사 목

각탱은 원래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이다. 

1862년 대승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법당

과 승방 등을 소실했다. 새로 법당을 지

었지만 불상을 모실 형편은 아니었다. 그

래서 모색한 방안이 부석사에서 목각아

미타여래설법상을 이운해 오는 것이었

다. 목각탱은 원래 부석사 금색전에 모셨

다. 금색전이 낡아 허물어져 무량수전 한 

쪽에 옮겨 방치 수준으로 내버려둔 모양

이다. 19세기 후반 부석사는 폐찰 위기에 

있었다. 1869년에 부석사 목각탱을 대승

사로 이운해왔다. 그때부터 목각탱의 소

유를 두고 두 절간의 소송이 시작됐다. 

대승사에는 소송과 관련한 1869년에서 

1876년 사이 11건의 문서 기록이 남아있

다. 그 중 4점은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

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로 분류해 보물

로 지정됐다. 소유권 소송은 대승사에서 

부석사 조사당 보수비용 250냥을 부담하

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여 분쟁의 막을 내

렸다. 

그렇다면 대승사 목각탱은 누가 제작

하였을까? 화기에 나오는 증명법사 종

현 스님이 주목된다. 또 목각탱의 조형을 

살펴봐야 한다. 대승사 목각탱은 크기가 

347×279cm에 이르는 대작이다. 판재 두

께도 근 30cm에 이른다. 입체감이 대단

하다. 현존하는 목각탱 중에서 가장 오래

되고, 가장 크다. 그래서 국보로 지정했

다.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은 대승사 목각탱과 매우 유사하다. 규모

를 줄인 축소판에 가깝다. 남장사 보광전 

목각탱과 서울 경국사 목각탱에도 대승

사 목각탱의 조형양식이 엿보인다. 이 조

형들의 제작에 소영당 신경(제작기획), 

종현(증명), 단응과 탁밀(조각승)의 인

연이 얽히고설킨다. 특히 예천 용문사 목

각탱 화기의 화원질에서는 단응과 탁밀 

두 조각승을 첫머리에 올려두고 있다. 대

승사 목각탱을 제작한 수화승 역시 단응

과 탁밀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광대무변의 우주세계관을 구현한 목각탱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상중

하 3단으로 구성했다. 판재는 모두 10매

를 사용했다. 화면의 중심인 중단에 세로

로 판재 7장을 사용하고, 상단과 하단에 

가로 판재를 각각 2장, 1장씩 엮어 화면

을 만들었다. 화면 가장자리엔 액자처럼 

각재로 사각형 테두리를 둘렀다. 삼단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단: 대연화와 천개, 제1 비바시불

과 타방불, 비천. △중단: 중앙의 아미타

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팔대보살, 사천

왕 등 12분씩(총 25분). 내용은 아미타여

래설법상. △하단: 보병과 구품연화좌. 

내용은 구품왕생. △틀: 주역의 64괘 중 

12괘와 화기, 범어 ‘옴’, 卍자 등. 

상단은 오색찬란하다. 아미타불께서 

놓으신 오채의 광명에 타방불이 내왕하

고, 주악비천과 가무비천이 환희의 분위

기를 북돋운다. 상단 중앙 천개엔 과거칠

불 중 제1불이신 비바시불을 금빛 찬란

한 연화좌에 모셨다. 석가모니불은 과거

에 출현하신 칠불 중 일곱 번째 부처님이

시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을 ‘칠

불통게’라 이른다.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행하며,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

고 누누이 가르치셨다. 과거칠불과 타방

불의 출현은 법의 시공을 초월한 광대무

변을 상징한다. 

중단은 불보살과 성중, 호위신중이 결

집한 아미타여래설법 장면을 표현했다. 

중단엔 총 25분이 결집했다. 수미좌에 앉

아 설법하시는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짝 맞춰 12분씩 배치했다. 팔대보

살, 사천왕, 대범천과 제석천, 가섭·아

난존자 등의 제자, 일광천자·월광천자, 

난타용왕·발난타용왕까지 아미타여래

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구도로 질서정

연하게 배치하였다. 조각상마다 붉은색 

바탕에 금니로 존명을 빠짐없이 새겨둬

서 범본 목각탱의 위상으로 손색이 없다. 

중단 조형 중에서 부처께서 앉아 계신 수

미대좌는 특별한 시선을 끈다. 가운데가 

잘룩한 수미대좌는 받침과 연꽃의 층층

을 이룬다. 팔각과 원, 타원, 연꽃 등으로 

중중의 구조를 이룬다. 그 중 4개의 층위

에 도교적 색채가 강한 지(地)와 방(方), 

륜(輪), 시(時)의 세계를 펼쳤다. 수미대

좌의 제일 아랫단에는 지(地) 세계를, 그 

위엔 방(方) 세계, 다시 그 위엔 수륜, 화

륜, 지륜 등 륜(輪) 세계를, 제일 위 단에

는 오시, 사시, 진시 등 시(時) 세계를 조

영했다. 시간과 방위, 세계의 구성이 망

라된 우주적 동양세계관을 보여준다. 조

형에 불교 수미산 세계관과 유교 세계관

이 복합적으로 통합돼 있다. 이 조형은 

목각탱의 틀에 새긴 64괘 중에서 12개의 

괘를 표현한 것과 긴밀히 연결된다. 12

괘는 ‘12소식괘(消息卦)’다. 12소식괘는 

〈주역〉에서 음양의 조화를 통해 시간이 

순환하는 우주의 시간 흐름을 나타낸 것

이다. 그런 상징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

이 시공의 양변을 초월한 광명변조의 빛

임을 일깨운다. 그런 상징적 뜻은 광배문

양에 집약돼 있다. 광배는 육각수문, 넝

쿨연화문, 붉은 화염문으로 구성했다. 아

미타여래의 48대원과 상통하는 진리와 

자비의 본원력로 해석된다. 그 본원력에 

의해 시공을 초월하여 오색의 빛은 무한

히 확산한다.   

목각탱의 하단은 극락정토에 있는 구

품연지 세계다. 중심에 보병이 자리한다. 

보병에는 극락정토의 감로수인 팔공덕

수가 가득하다. 보병에서 연꽃이 좌우로 

뻗어나간다. 연꽃은 중앙에 하나, 좌우에 

네 송이씩 모두 아홉 송이다. 아홉 송이 

연꽃은 쌓은 공덕에 따라 하품하생에서

부터 상품상생까지 구품왕생하는 자리

다. 목각탱 조형에 극락회상도와 구품왕

생도가 통합돼 있다. 

이제야 조형의 큰 그림이 보인다. 대승

사 목각탱 틀에는 없지만 용문사 목각탱

에는 좌우 양변의 틀에 네 구절을 새겨

두고 있다. 사실 대승사 목각탱 틀에도 

똑같은 네 구절이 있었다. 1956년 화재

로 틀의 원형을 소실했다. 1905년에 촬영

한 유리건판 사진에는 같은 구절이 보인

다. 특히 세 구절은 조형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틀에 적어 둔 구절이 조형을 해

석할 수 있는 열쇠다. ‘대수미지중미진

찰토(大須彌之中微塵刹土: 대우주 속의 

무수한 불국토)’, ‘당극락지계보지구품

(當極樂之界寶池九品: 여긴 극락정토의 

칠보로 장식한 구품연지)’, ‘삼종존용우

성승지위 귀의(三種尊容又聖僧之位 歸

依: 아미타삼존과 여러 성스러운 성중들

께 귀의합니다)’ 대승사 목각탱 속 수수

께끼 같은 지, 방, 륜, 시를 새긴 수미대

좌와 12개의 주역의 괘, 상단의 과거칠불

은 ‘대우주 속의 무수한 미진찰토’ 구절

과 연결되고, 목각탱 하단의 보병과 아홉 

송이 연꽃은 ‘극락정토에 칠보로 장식한 

구품연지’ 구절과 연결된다. 아미타여래 

삼존과 성중, 호위신중들은 ‘귀의’ 구절

에 상응한다. 틀에 새긴 구절들은 목각탱

에 담은 교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다. 

왜 저렇게 나무로 조각한 독특한 후불목

탱을 만들었을까? 시각의 효과를 극대화

한 것이다. 그렇다. 목각탱은 극락정토를 

실감하게 하는 관상과 염불수행의 방편

장엄으로 탄생한 것임에 분명하다. 조형

의 입체감은 사실감의 깊이와 비례한다. 

목각탱은 구품왕생 연화좌와 우리를 극

락정토로 이끌어주실 분을 또렷하게 각

인시킨다. 방편반야가 빛나는 감동적인 

목조각이다.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 한줄 요약

불화와 조각이 결합한 목각탱은 극락정토를 실감하게 하는 관상과 

염불수행의 방편장엄으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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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와 조각 결합한 후불탱

대승사, 한국 목각탱 ‘범본’

현존 목각탱 등 最古, 最大

부석사에서 조성 대승사로

목각탱 제작시기 크기(cm) 세로×가로 판재 수

문경 대승사 1675년 347×279 10매

예천 용문사 1684년 265×218 8매

남장사 관음선원 1694년 165×195 7매

서울 경국사 17세기말~18세기초 177×176 6매

남장사 보광전 18세기초 226×236 8매

실상사 약수암 1782년 181×183 4매

①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② 예천 용문사 대장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③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 ④ 문경 대승사 대웅전 목각탱 하단부 보병.

① 

③④

②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과 발달장애 예술인이 함께한 

시화전 성료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차정연)는 3월 27일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월 31일까지 제3회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시화전을 개최했다.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과 라온누리 발달장애인들이 동참하여 시화와 시낭송, 그림, 비즈

공예그림, 도자기 공예를 선보였다. 전시기간 내에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뜻깊은 전시회였다.

차정연 회장은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과 라온누리의 발달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시화전

은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대중에 전하는 실천이며 장애가 있지만, 각자의 소질을 개발하

여 표현하는 능력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회사로 격려했다. 

발달장애 예술인들과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들이 시화전에서 함께 웃고 있다.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주)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www.buddha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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